
<성명서>  

  

놀이터 폐쇄 장기화는 올해로 끝내야 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를 촉구한다 

  

 

 

지난 1월 27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에 천여 개

가 넘는 놀이터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폐쇄 되었다. 안전 기준에 미달한 놀이터를 이

용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처사이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전국에 833개(10

월 31일, 국민안전처) 놀이터가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겨진 채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아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전관리법의 목적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

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법은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놀이터의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까지만 다루고 있고,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놀이터를 안전하

게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것에 관한 규정은 미비한 상황이다. 지난 해 국민안전처에서 작

성한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이행관련 일문일답>에서도 불합격한 시설은 조속히 개

선해야 한다는 권고만 있을 뿐 이를 막기 위한 대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고장 난 물건도 수리를 맡기면 다시 사용할 수 있게 고쳐서 돌려준다. 이용금지 조치 후 

10개월이 넘어 봉쇄테이프가 삭을 지경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도리어 놀

이터가 지역사회의 흉물이 되어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현실에서 제대로 된 안

전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놀이터 폐쇄 장기화를 막기 위해 박남춘, 신상진, 임수경, 전병헌, 진선미(가

나다 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를 촉구한다. 

 

결국 놀이터 폐쇄가 장기화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놀이터를 개선할 비용 

마련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방치하고 있는 영세한 공동주택의 경우와 관리주체가 놀이

터를 고칠 의지가 없어 방치해 놓는 경우이다.  

 

발의된 의안 중 신상진, 진선미 의원안은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

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이 의안들이 통과되면 놀이터 개선 비용 마련

이 어려운 영세한 공동주택의 이용금지 장기화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박남춘, 임수경, 전병헌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놀이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과태료나 벌칙 부과가 가능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안전검사조차 받지 않으려고 하는 개선 

의지가 부족한 관리주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집에서 1KM 이내에 놀이터가 있는 곳에 사는 아이가 그렇지 않은 아이보다 5배 더 건

강하고, 집 근처에 놀이터가 없는 아이들은 아동비만 발생 가능성이 26% 정도 증가한다

는 연구결과가 있다. 그만큼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서는 안전하고 재미있는 놀

이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행 안전관리법으로는 도로는 달리는 자동차에, 골목길은 주

차된 차에 빼앗긴 도시 아이들에게 그나마 제공된 놀이터마저 앗아가는 꼴이 되고 있다.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 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라고 말했다. 새로 지어주지는 못할 망정 이미 있는 놀이터를 봉쇄테이프로 

칭칭 감은 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2015년, 올해로 족하다. 

 

따라서 우리는 발의된 5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19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15. 11. 24 

 

(단체 36개. 이하 가나다 순)  

국제아동인권센터(InCRC), 굿네이버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  

부스러기사랑나눔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세상놀이연구소, 세이브더칠드런,  

아동행복포럼, 월드비전,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 NPO연대,  

중랑구 마을학교 상생프로젝트 소속 단체 21개(하단 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아동권리학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전문가 및 시민 126명. 이하 가나다 순)  

김미진(라이프브릿지그룹 위즈돔 대표), 김지환(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김태형

(심리연구소 함께 소장), 박경연(중랑구교육공동체달팽이마을학교), 배용석(한빛미디어 이

사), 백일순(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손성현(새소망협동조합 이사장), 송영일(pxd 책임연구

원), 양정연(pxd 선임연구원), 오명화(산별아 마을학교 대표), 오창길(자연의벗연구소 소

장), 유만선(국립과천과학관 연구관), 이강오(서울시어린이대공원장), 이경진(달팽이마을 대

표), 이광심(선부어울지역아동센터장), 이영범(경기대 대학원 건축학과 교수), 이소라(중랑

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보육반장), 이재연(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이정모(서대

문자연사박물관장), 이정빈(헬로우뮤지움 어린이미술관 에듀케이터), 조준희(pxd 책임연구

원), 편해문(놀이터 운동가), 하정호(배우고 노닐며 함께 크는 청소년플랫폼 마당집 대표), 



하춘(㈜페어스페이스 건축가), 한상엽(위즈돔 이사), 현정희(강원도교육청), 중랑구 마을학

교 상생프로젝트 소속 개인 100명(하단 참조). 

 

중랑구 마을학교 상생프로젝트 소속(단체 21개, 개인 100명, 이하 가나다순) 

검정고무신, 노래하는 우쿨렐레, 느릿느릿육아사랑방, 느낌있는 달팽이, 다얼문화연구회, 

달팽이마을, 봉화산과크는아이들, 북클럽, 새소망협동조합, 생각나무BB센터, 솔방울 떼굴

떼굴, 쏙딱쏙딱작은마을, 아가사랑 어린이집, 에코리더23, 장구소리북소리, 장애우아빠자

조모임, 중랑e- 품앗이, 중랑보육반장, 중전마마, 통통리더, 환경이 살아있는 EM마을 

강민주, 강효숙, 곽미현, 권신영, 김경민, 김덕림, 김락형, 김명순, 김명희, 김미자, 김미란, 

김선희, 김성현, 김소희, 김수임, 김순남, 김순일, 김영숙, 김옥분, 김은혜, 김은형, 김인자, 

김정숙, 김진자, 김철환, 김태연, 김현정, 김혜란, 노병철, 노지애, 노혜정, 문수영, 문인순, 

문주희, 방영숙, 박고은, 박만숙, 박명희, 박성혜, 박수진, 박정숙, 박재서, 박찬호, 박현아, 

손연희, 신현금, 심시권, 심재홍, 안상순, 안성희, 양점숙, 양혜영, 여경희, 엄기옥, 유원숙, 

유진희, 이상균, 이가영, 이남우, 이명희, 이미영, 이병채, 이상미, 이선경, 이선미, 이송화, 

이은경, 이정미, 이정란, 이정숙, 이지현, 이채영, 이현숙, 이희정, 임정숙, 임철우, 장선영, 

장진영, 전정화, 전혜정, 정수자, 정순화, 정정아, 정현숙, 정혜숙, 조정해, 주재덕, 지선희, 

차묘환, 최미화, 최인자, 최정숙, 최호자, 최혜종, 하순분, 하주연, 한선덕, 허명숙, 현근호, 

황원옥, 중랑구 어린이공원(진광, 까치, 소망, 세화, 사랑) 운영위원과 지키미 일동 

 

문의: 세이브더칠드런 권리옹호부(02-6900-4420, http://www.sc.or.kr/play) 


